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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중동 전쟁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과 이로 인한 팔레스타인 문제로 아랍 연합군과 이스라엘 간에 벌어졌다. 5월 16일에 이집트 

전투기들이 이스라엘을 폭격을 시작으로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등 5개국 아랍 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전투는 

20일이 소요되었고, 1948년 6월 11일 스웨덴의 중재로 휴전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 전쟁을 이스라엘 독립 전쟁이라고도 부른다. 

  

제2차 중동 전쟁, 또는 수에즈 위기는 1956년 말에 시작되었다. 이집트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국왕을 쫓아내고 대통령이 된 가말 압

델 나세르가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선언하며 수에즈 운하를 점령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반발해 공군을 동원해 수에즈를 폭격했고 이

스라엘도 동맹을 맺고 이집트 시나이반도를 침공했다. 하지만 이 전쟁이 자칫 세계 대전으로 번질 위험이 있어서 미국과 소련이 압

력을 가했고 유엔 총회가 삼국 군대가 철수하면서 끝이 났다. 아랍권에서는 "삼국 침략"이라고도 부른다.  

  

제3차 중동전쟁은 1967년 4월 시리라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여 시작되었다. 1964년경부터 아랍 게릴라의 활동이 시작되어, 시리

아는 게릴라의 기지가 되었다. 이때, 아랍결속의 붕괴를 막고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명예를 회복하려는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이 대군

을 시나이반도에 투입했다. 6월 5일 이집트-이스라엘 간에 전투가 개시되었고, 전란은 시리아 ·요르단으로 확대, 전면적인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이스라엘은 압도적인 전력으로 4일 만에 시나이반도를 점령하였으며, 요르단강 서안(西岸)지역, 시리아 국경의 골란고

원을 공략하였다. 국제 연합 안전보장 이사회는 6월 6일 즉시 정전을 결의하였고, 쌍방의 수락에 의해 6월 9일 정전이 실현되었다.  

  

제4차 중동전쟁은 1973년 10월 6일 이집트의 기습선제공격으로 시작되었다. 이 날은 많은 병사들이 휴가를 떠나는 이스라엘의 종

교적인 축제일인 욤키푸르(사죄의 날)이었다. 이집트는 75만 병력, 탱크 3,200대, 소련제 미사일(SA-6)까지 총동원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개전 48시간 만에 이스라엘은 17개 여단이 전멸되었다. 시리아 이스라엘 영내로 진격했다. 하지만, 최종 승리 일보직전에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대적 지원을 해주었다. 이 전쟁에서 소련은 35억 달러를 아랍국에, 미국이 22억 달러를 이스라엘에 쏟아부었

다. 미국은 30일간 포위됐던 이스라엘에 군수물자를 운반하기 위해 무려 5,566번의 비행 수송작전을 펼쳤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

원을 등에 업고 반격에 나섰고 시리아의 골란 고원에서 대승을 거둔다. 10월 25일, 최종 휴전안이 발표되어 전쟁은 종결되었다. 이 

전쟁은 욤키푸르에서 촉발된 전쟁이기 때문에 욤키푸르 전쟁이라고도 부른다. 



키워드 

전쟁이 아닌, 하마스 테러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대피를 촉구한 성명에서 "하마스 테러범들은 무고한 민간인이 거주하는 

가자시티의 건물과 주택 아래 터널에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10일 연설에서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격권을 인정하면서도 "테러범들은 고의

적으로 민간인들을 겨냥하고 살해하지만, 우리는 전시 법률을 옹호한다"고 강조했다. 

하마스가 150여명의 이스라엘 민간인, 이스라엘과 미국, 영국 등 국적의 인질들을 붙잡은 것도 테러 명분 강

화. 하마스는 ‘보험’을 위해 인질 확보에 가장 공을 들임(수감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의 석방 협상).  

중동 전쟁의 핵심 국가는 '이집트'. 이집트는 2015년 하마스를 테러 단체로 지정. 당시, 아랍권도 일제히 하

마스를 테러집단으로 비난. 



언론이 분석하는 

하마스가 노리는 3가지
첫째, 명분이다. 성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교 협상을 막기 위해서다.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중동 데탕트(‘긴장완화’란 뜻의 프랑스

어)’가 이뤄지면 시아파인 이란의 입지는 축소된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하마스와 이슬라믹지하드, 레바논의 

헤즈볼라 같은 테러조직 역시 위축된다. 

둘째, 하마스의 내부 문제다. 16년째 가자지구 통치하는 하마스는 커져가는 가자지구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

해야 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통령 마흐무드 압바스는 '파타'정당이다. 반면, 하마스는 가자지구 팔레스

타인 132석 중에서 72석을 차지하는 거대 야당이다. 이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수 천 명이 하마스 깃발을 불태

우며 시위 발생. 때마침 이스라엘도 사법개혁 파동으로 심각한 내부 분열 모습을 보이는 상황을 노렸다. 

셋째, 실질적 목적이다. 이스라엘로부터 이슬람 3대 성지인 알아크사 사원과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지키는 

이슬람 수호자 이미지를 부각시켜, 아랍 세계의 지지와 후원을 계속 받으려는 속셈이다. (존재감 약화에서 

오는 재정문제 해결을 의도) 

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





1차 오일쇼크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 발발 이 후 페르시아 만의 6개 산유국들이 가격인상과 감산에 돌입, 배럴당 2.9

달러였던 원유(두바이유) 고시가격은 4달러를 돌파했다. 1974년 1월엔 11.6달러까지 올라 2∼3개월 만에 

무려 4배나 폭등했다. 배경은 원유시장의 구조적 불균형과 국제정치적인 역학관계다.  

1968년, 세계 석유시장은 매우 안정돼 있었다. 유가 폭등이나 폭락과 같은 우려는 거의 없었다. 런던지사에 

근무하던 피에르 왁이라은 가까운 시일 내에 석유파동이 올 수 있다는 보고서 하나를 올린다. 피에르 왁이 

발견한 희미한 신호는 2가지였다. 

1) 미국의 석유 비축 량은 갈수록 줄고 있는 반면 미국과 각 국가들의석유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 아랍권 국가들은 석유 카르텔인 ‘석유수출국기구’ 일명 OPEC(Organization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을 결성하고 서방세계의 이스라엘 지원에 반발해 정치적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중동 국가들은 제3차 중동전쟁을 통해 원유 수출 전면 중단을 시행했었다. 하지만, 이란, 아프리카, 인도네

시아, 미국 등이 증산을 하여 중동 국가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원유 폐공에도 큰 비용이 들었기 때문이

다. 이런 역사에서 교훈받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제4차 중동전쟁을 통해서는 5% 감산 전략을 선택했다. 

OPEC 회원국의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오일전쟁의 승기를 잡았다. 원유가격이 상승하자 베네수엘라, 소련도 

원유 가격 인상에 참여했다. OPEC은 1974년 3월에야 감산을 중단했다.

https://ko.wikipedia.org/wiki/1974%EB%85%84


2차 오일쇼크 
1978년 12월 호메이니 주도로 이슬람 혁명을 일으킨 이란은 전면적인 석유수출 중단에 나섰고 배럴당 13달

러대였던 유가는 20달러를 돌파했다. (이란의 석유 수출정지는 유전 노동자가 팔레비왕정 타도를 외치면서 

파업에 돌입한 것을 계기로 시작) 1979년 12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 했고, 1980년 9월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30달러벽이 깨졌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무기화를 천명한 1981년 1월 두바이유는 39달러의 정

점에 도달했다.  

1981년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은 영국 런던에 국제석유거래소를 설립한다. 1983년에는 뉴욕상품거래소에

서 원유가 거래 되었다. 이란, 이라크, 소련은 전쟁 중이라서 원유 감산을 할 수 없었다. 비 OPEC 국가들도 

높은 석유가격을 믿고 증산을 시도했다. 1981년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가 발생하면서 석유 소비국의 수요감

퇴가 표면화 되었다. 1986년 사우디아라비아도 석유 생산량을 1일 200만 배럴에서 1,000만 배럴로 늘렸다. 

결국, 국제 원유가격은 배럴당 7달러까지 대폭락 했다. 



1973년 10월~1974년 1월

1978년 12월~1981년 1월

오일쇼크 기간, 달러가치 상승은 기준금리 인상이 직접 원인 

오히려, 이 당시 미국은 달러가치 폭락을 염려 중



1973년 10월~1974년 1월

1978년 12월~1981년 1월

국채금리 급등은 기준금리 인상이 직접 원인



경기침체 장기 패턴



11년 
(1991~2001)

9년 
(1961~1969)

12년 
(2009~2020)

14년 
(2009~2020/2022~2024)

----- 경제 호황기 기간

[미국, 기준금리, GDP, 경제 호황기 장기 패턴]



위 그림을 가지고 중요한 장기 패턴을 정리한다.  

①      1980년대 이전에는 경제 호황기나 경기침체나 불황이 발생하지 않았던 시기에도 기준금리 인

상이 있었다. 그 이유는 베트남 전쟁과 1~2차 오일쇼크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②      1980년대 이후에는 경제 호황기나 경기침체나 불황이 발생하지 않을 시기에는 기준금리를 인

하하거나 한동안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했다. 인위적 신용팽창 정책이 있었다는 의미다.  

③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신용수축은 경제 호황기나 경기 침체나 불황이 발생하지 않을 시기의 1/

3이나 중반 무렵에 시작된다.  

④      명목 GDP가 경기침체나 불황을 의미하는 0%나 마이너스를 폭락하는 것은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한 후’에 발생한다.  

⑤      인플레이션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은 경기침체나 불황에 진입해야 발생한다. 기준금리 인

상(신용수축)은 인플레이션 상승 속도를 약화시킬 뿐이다. 

⑥      경기침체나 불황 직전에 나타나는 경제 호황기는 평균 9~12년 지속된다. 



----- 실업률 평균치

실업률이 최저점에 이른 시점은 경기침체 직전 뿐이다 

실업률이 저점 부근에서 유지했던 기간은 12~18개월이 최대치다 

실업률이 완전고용 수준까지 하락한 것은 경기침체나 불황에 빠지기 직전이 많았다

[미국, 기준금리, 실업률 장기 패턴]



위의 2가지의 장기 패턴 그래프로 2024년 미국 경제의 몇 가지 통찰 도출.  

  

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신용수축은 경제 호황기나 경기침체나 불황이 발생하지 않을 시기의 1/3

이나 중반 무렵에 시작되었다. 위 그림을 보면,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

한 후 2022년부터 기준금리 인상(신용수축)이 시작되었고 2023년에 정점에 이르렀다. 이 움직임

과 위치를 이전 패턴과 비교하면, 2023년 말에 우리는 경제 호황기나 경기침체나 불황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의 3/4 혹은 4/5지점을 이미 통과했다.  

나)    위 그림에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에 ‘공식적’인 아주 짧은 경기침체 구간이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패턴과 비교했을 때에 정상적인 경기침체나 불황기가 아니다. 이것을 비정

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무시하면, 현재의 경제 호황기나 경기침체나 불황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기간은 이전 평균치 평균 9~12년을 넘었다. 2024년이면 14년째가 된다.  

다)    2023년 후반에 보여주는 인플레이션 수치는 직전 최고치에서 많이 하락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

전 최고치는 코로나19 봉쇄로 인해서 발생한 ‘비정상적 수치’다. 이것을 감안하면, 2023년 후반에 

보여준 인플레이션 수치는 1990년 이후 인플레이션 상단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2023

년 후반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경기침체나 불황이 발생하기 직전과 비슷하다.  

라)    2023년 후반, 미국의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가장 낮다. 더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과거 패턴과 비

교할 때, 최저치를 버티고 있는 기간도 가장 길었다. 즉, 2024년에는 실업률이 올라갈 일만 남았다.  

마)    2024년 미국 경제는 기준금리 인상 시기들 중 경기 침체나 불황으로 이어진 90% 확률의 범위에 

'여전히' 남아있다. 



경기침체 중기 패턴



[미국, 기준금리, GDP, 경제 호황기 중기 패턴]

1995년 모델 2002년 모델 2008년 모델 



위 그림을 가지고 중요한 중기 패턴에서 추출한 3가지 모델의 특징을 정리한다.  

1995년 모델의 특징이다.  

A.      기준금리 인상기간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지 않았다.  

B.      모델 전체 구간에서 인플레이션 수준은 기준금리 인상 이전의 평균치와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C.      기준금리 인상이 멈춘 시점에 GDP가 ‘약간’ 하락했다. 

D.     기준금리 인하기간에 GDP가 약한 반등을 기록했다.  

E.      모델 전체 기간에서 GDP는 단기 상승하락 패턴을 반복했다. 

F.       모델 기간 전체에서 실업률은 완전 실업률(4%)보다 높았다. 즉, 추가 하락 여지가 더 있었다.  

G.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이 멈춘 시점부터 인하기간까지 실업률은 계속 하락했다.  

H.     경기침체나 불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2002년 모델의 특징이다.  

A.      기준금리 인상기간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졌다.  

B.           기준금리 인상이 멈춘 시점에 인플레이션이 추가 상승이 멈췄다. 하지만, 급격한 하락도 보이지 

않았다.  

C.      기준금리 인상이 멈춘 시점에 GDP가 ‘상당히’ 하락했다. 

D.     모델 전체 기간에서 GDP는 단기 상승하락 패턴을 반복했다. 

E.      기준금리 인하기간에 GDP가 0%까지 하락했다.  

F.       모델 기간 전체에서 실업률은 완전 실업률(4%)에 도달했다. 즉, 추가 하락 여지가 ‘전혀’ 없었다.  

G.     기준금리 인상이 멈춘 시점부터 인하기간까지 실업률은 서서히 상승했다.  

H.     경기침체가 발생하자,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했다.



2008년 모델의 특징이다.  

A.      기준금리 인상기간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졌다.  

B.      기준금리 인상이 멈춘 시점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하락했다. 대신, 경기침체 발생 직전에 인플

레이션이 급격하게 재상승을 시작했다. 

C.      기준금리 인상이 멈춘 시점에 GDP가 ‘약간’ 하락했다. 

D.     모델 전체 기간에서 GDP는 단기 상승하락 패턴을 반복했다. 

E.      기준금리 인하기간에 GDP가 0%까지 하락했다.  

F.             모델 초기에서 실업률은 5% 이상에서 출발하여 기준금리 인상이 멈춘 기간에 완전 실업률

(4%)에 근접했다. 즉, 추가 하락 여지가 ‘거의’ 없었다.  

G.     기준금리 인상이 멈춘 시점 중반부터 인하기간까지 실업률은 서서히 상승했다.  

H.     경기침체가 발생하자,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했다.



[미국, 기준금리, 기업이익 중기 패턴]

1995년 모델 2002년 모델 2008년 모델 



중요한 중기 패턴에서 추출한 3가지 모델의 특징을 정리한다.  

①      1995년 모델의 특징이다.  

A.      모델 기간 전체에서 기업이익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했다. 

B.      기준금리 인상이 정점부근에 이를 때, 기업이익은 ‘약간’ 하락 후 곧바로 반등했다. 

②      2002년 모델의 특징이다.  

A.      모델 기간 전체에서 기업이익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유지했다. 

B.      기준금리 인상이 멈추고 나자, 기업이익이 ‘약한’ 반등을 시작했다. 

③      2008년 모델의 특징이다.  

A.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구간에서만 기업이익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했다.  

B.      반면, 기준금리 인상이 멈춘 후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할 때에는 기업이익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경기침체 혹은 불황 유발 레버리지: 기업이익
2년(침체신호)+1년(실물침체선반영)

1995년 모델 2002년 모델 

1년 하락 2년 하락

6개월 하락

1년 6개월 하락

1년6개월(침체신호)+6개월(실물침체선반영)2008년 모델 



경기침체 혹은 불황 유발 레버리지: 기업이익

1년6개월(침체신호)+6개월(실물침체선반영)

2022~2023년

2008년 모델 

6개월 하락

6개월 하락

1년 6개월 하락



기업이익 → GDP → 실업률 급상승



경기침체 단기 변수



[미국 대선, 기준금리, GDP, CPI, 실업률 비교 - 1988, 1992, 1996년]

공화당 
부시 초선

민주당 
클린턴 초선

민주당 
클린턴 재선

공화당 
레이건 재선중

경기침체기, 혹은 경기침체가 끝난 직후에는 정권교체가 일어남 

경기침체가 임기 초반에 일어나면 '영향이 없음'

1995년 모델 
긴축에도 노랜딩



[미국 대선, 기준금리, GDP, CPI 비교 - 2000, 2004, 2008년]

공화당 
부시 초선

공화당 
부시 재선

민주당 
오바마 초선

대선이 있는 해에 긴축이 진행되면, 경제는 대선 효과보다 '긴축'이 더 강한 동력이다 

대선이 있는 해에 경기침체나 불황이 발생하면, 경제는 대선 효과보다 '경기침체'가 더 강한 동력이다



[미국 대선, 기준금리, GDP, CPI 비교 - 2012, 2016, 2020년]

민주당 
오바마 재선

공화당 
트럼프 초선

민주당 
바이든 초선



경기침체 분기점



3가지 모델의 분기점은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9개월 이후다

1995년 모델 2002년 모델 2008년 모델

4년 Delay

분기점 분기점 분기점

5개월 후 
인하 시작

7개월

14개월

7회 
인하

7회 
인하

3회 
인하

9개월

9개월 9개월



이번 금리인하 수준



주의사항 
연준의 점도표는 장기 예측에 사용하지 말라 

후행적 단기 예측이다. 

그래서… 자주 바뀐다!



(2022년 3월 점도표)

(2023년 9월 점도표)



[미국, 실제 기준금리와 점도표, 시장예측 금리 비교]

각 해 2월 중순을 기준으로 한  
FOMC 중앙 점도표의 보간(補間, 알려진 범위 내에서 중간 값의 추정치)

출처) Piper Sandler and Bloomberg

출처) Piper Sandler and Bloomberg



①      기준금리 인상 시작은 자산매입 종료 후 6~12개월 이후다. 

②      완전고용(실업률 4%)에 도달하면, 기준금리 인상 종료에 가까워진다. 

③      기준금리 최종 목표 평균 도달 기간은 1.5~2년었다(최장4년). 

④      최근 긴축기간, 연준은 기준금리를 GDP보다 1%p 이상 높게 유지하려 노력했다. 

⑤      최근 긴축기간, 연준은 기준금리를 CPI보다 2~3%p 높게 유지하려 노력했다.  

⑥      최종 기준금리는 CPI(핵심인플레이션율)보다 높게 종결된다. 

⑦      최종 기준금리는 GDP(연간)보다 낮거나 비슷하게 종결된다.  

⑧      4~5번 기준을 동시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 기준금리 종결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은 CPI이다.  

⑨      실업률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시작하면,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를 준비한다.  

⑩      기준금리 인하 시작은 CPI의 본격이고 대세 하락 시작보다 선행한다. 

⑪      기준금리 인하 시작은 GDP 하락보다 후행 한다. 

⑫      기준금리 대세하락 추세전환은 경기침체(Recession)보다 선행한다. 

⑬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GDP 하락 폭을 따라가며 인하했다. 

⑭      기준금리 인하가 멈추는 시점은 경기침체의 근본적 대응책이 나온 이후다. 

⑮      최근 양적완화 기간, 연준은 기준금리를 Headline Inflation보다 1~2%p 낮게 유지하려 노력했다. 

[연준, 기준금리 수준을 조정하는 원칙]



위 원칙들 중에서 기준금리 인하와 연관된 원칙은 9~15번이다. 이 원칙들과 필자가 1부에서 분석하

고 예측한 3가지 모델들, 2024년 미국 경제 시나리오들을 종합해서 이번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과 적정 수

준에 대한 몇 가지 예측을 해 볼 수 있다.  

  

가)    연준은 인플레이션 추가 상승의 힘을 완전히 통제했다고 판단하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하면 '언제든지'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 가능성이 있다.  

나)    2024년 미국 GDP가 1~2% 수준 방어에 성공할 경우, 연준은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

하락 움직임과 2~3%p 격차를 두고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경기침체 없

이 2024년 말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가 2%대까지 하락하면, 2024년 말 미국 기준금리는 

4%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하면 연준도 기준금리를 재상

승할 수 있다. → 이럴 경우, 2024년 말 한국의 기준금리는 2%대 중후반까지 인하가 가능하다.  

다)    2024년 미국에 경기침체가 발생하지만 GDP가 마이너스로 추락하지 않으면(연착륙), 연준은 (경

기침체에 대응하는 의미로) 기준금리를 최소 3%대 중반, 최대 2%대 중반까지 인하 가능하다. 2023

년 9월 연준이 발표한 점도표와 비교한다면, 2026~2027년에나 가능하다고 전망했던 일이 벌어진

다. → 이럴 경우, 한국은 1%대 중후반까지 인하가 가능하다.  

라)    2024년 미국에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GDP가 마이너스로 추락하면(경착륙), 연준은 깊고 넓은 불

황으로 치닫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2%미만으로 낮출 수도 있다. 



한국의 기회 
확뒤바뀐 승자 산업

 

확바뀐 7개의 승자 산업은  

개인용 자율주행 수송장치 산업, 첨단 디스플레이 산업, 인공지능 로봇 산업, 반

도체 산업, 인공지능 서비스 산업, 온톨로지 플랫폼 산업, 도시 서비스 산업.



챗GPT, 생성형AI 

충격(衝擊, shock)



첫번째 AI충격



Demis Hassabis 
Founder, CEO  
DeepMind

2016년 3월 9~15일, 한국  
AlphaGo vs. 이세돌

두번째 AI충격



세번째 AI충격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공지능과 일상을 함께 하는 시대 시작



AI 기술, 임계점 통과
2022년 
오픈AI 챗GPT



초거대 인공지능 
Hyper-scale AI

‘초거대 인공지능(Hyper-scale AI)’ 기술은 딥러닝 학습 모델의 크기와 성능을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인 '파라미터(매개변수)' 갯수가 거대한 인공지능이다. 딥러닝 학습을 하

는 인공신경망 기술이 인간의 뇌를 흉내 낸 모델이기에, 파라미터는 신경세포 뉴런 사이를 

연결하며 정보를 학습·기억하는 시냅스에 비유된다. 딥러닝 알고리즘에서 파라미터는 

‘학습량’과 연관된다. 인공지능은 학습량이 많을 수록 성능이 향상된다. 초거대 인공

지능은 인간의 언어(자연어)로 인간과 대화를 나누고 협업을 할 수 있는 획기전 전환점을 

마련했다. 



(층) deepdeep (추상화)

이것의 최적화 과정이 학습(learning)이다 

인공 신경망

connetion

connetion
층(layer)

Input unit

output unit

뉴런(neuron)

축삭(axon)

시냅스(synapse)



인코더 
(Encoder)

디코더 
(Decoder)

BERT model uses 
Encoder part ONLY

GPT model uses 
Decoder part ONLY

2018년,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를 활용한  
BERT 언어모델 탄생

2018년,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를 활용한  
GPT 언어모델 탄생



2020.7.22. GPT3 논문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autoregressive language model: 과거 출력값(회귀 예측값)을 현재 출력값에 사용하는 언어 모델

핵심 원리: GPT만 사용, 초거대(hyper-scale) 파라미터, 퓨샷 러닝 



GPT3의 학습 방식: 단어가 입력되면 "다음에 올 단어를 '잘' 예측(회귀 예측)"하는 방식을 훈련

Task만 제시 

예제 없음(zero)

예제 1개(One)

예제 몇 개(Few)



2022.3.4. GPT3.5 논문 - InstructGPT 
(Training language models to follow instructions with human feedback)



언어 모델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사용자의 의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더 나은 성능을 내

지 못한다. 예를 들어, 큰 언어 모델은 거짓, 독성이 있는 또는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출력물

을 생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모델은 사용자와 일치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피드백

을 통한 파인 튜닝을 사용하여 다양한 작업에서 사용자의 의도와 언어 모델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제

시한다. 라벨러가 작성한 프롬프트와 OpenAI API를 통해 제출된 프롬프트로 구성된 데이터셋에서 

시작하여, 원하는 모델 동작의 라벨러 시연을 수집하고 이를 지도 학습을 사용하여 GPT-3을 파인 

튜닝한다. 그런 다음 모델 출력의 순위를 매기는 데이터셋을 수집하고, 인간의 피드백으로부터 강화 

학습을 사용하여 지도 학습 모델을 추가로 파인 튜닝한다. 이렇게 생성된 모델을 'InstructGPT'라고 

부른다. 프롬프트 분포에 대한 인간 평가에서 1.3B 파라미터 InstructGPT 모델의 출력이 175B 

GPT-3의 출력보다 선호되며, 파라미터가 100배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더욱이 InstructGPT 모

델은 진실성이 향상되고 독성 출력 생성이 감소하는 동시에 공개된 NLP 데이터셋에서의 성능 저하

가 거의 없다. InstructGPT가 여전히 간단한 실수를 범하기는 하지만, 인간의 피드백으로 파인 튜닝

하는 것은 언어 모델을 인간의 의도와 일치시키기 위한 유망한 방향임을 보여준다.

2022.3.4. GPT3.5 논문 - InstructGPT 
(Training language models to follow instructions with human feedback)



2022년 11월 30일, GPT3.5 상용화 시작

인간의 자연어를 입력해서 자연어를 생성하면 할 수 있는 일이 폭증한다



2023년 3월 14일, GPT4 상용화 시작



OpenAI는 GPT-4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GPT-4, a large multimodal model capable of processing image and text inputs and 
producing text outputs 

1.GPT3보다 100배 큰 모델(GPT1 1.17억개, GPT2 20억개, GPT3 1750억개, GPT4 1.8조개 파라미터). 

2.약 2.5조개 단어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으로 학습(인터넷의 대부분 텍스트 포함되는 규모). 

3.GPT3.5는 약 8,000개 단어(책 4~5페이지, 토큰 4,096개)를 기억하지만, GPT4는 8배(64,000개 단어, 
책 50페이지, 토큰 32,768개)까지 기억해 사용자와 대화를 나눈다. 

4.자신의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등 코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5.자신의 학습 과정과 특정 대답(결과)을 선택한 이유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6.자신이 못하는 부분과 잘 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주의 사항을 전달한다. 

7.적절하지 않은 prompt(폭력/선정적 내용,혐오발언,범죄 내용 등)를 걸러내도록 학습했다. 

8.GPT-4는 이전 ChatGPT에 비해 hallucination(환각), 안전하지 않은 답변을 생성하는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다.

ChatGPT4 = GPT3.5 + CoT



ChatGPT4 = GPT3.5 + CoT

ChatGPT는 자연어를 가지고 문장을 확률적으로 생성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연산 능력이 전혀없다.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어떤 자연어 문장에서 학습한 것 중에서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자연어 문장(숫자도 자연어다)으로 선택

해 주는 기능에 불과하다. 그래서 수학은 ChatGPT의 할루시네이션 현상(Hallucination, 환각이나 환청에 빠진 

사람처럼 아무 말이나 하는 현상)이 가장 심한 영역이다. 

GPT-4는 이런 '환각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CoT(Chain of Thought) 개념을 적용한 프롬프트로 학습을 시켰다. 

그 결과 수학이나 논리 분야에서 '추론'능력이 개선되었다. (CoT는 기술이 아니라 개념이다) 

CoT는 '일련의 생각', '단계별로 차근차근'의 의미다. 

오픈AI는 수학이나 논리 분야에서는 CoT 개념을 고려하여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챗gpt의 추론 능력이 최대화 되

어 가장 완성도 있는 답변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챗GPT에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생각해봐" "답을 

내기 전 잘 추론해서 근거를 제시해봐"라는 프롬프트(명령)를 내리는 식이다. 

참고로) 수학문제 풀이는 ChatCPT보다는 빙챗이 훨씬 환각(할루시네이션) 현상이 적다.  

인공지능의 '지능'은 학습한 '데이터'에서 차이가 난다. 엔진이 같더라도,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 인간의 피드백 학

습에 따라 다른 지능을 갖는다. 이런 현상은 인간도 마찬가지다. 무엇을 얼마나 잘 배웠는지에 따라 지능이 달라

진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 수록 인공지능의 지능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전문적,�학술적인�시험�대부분에서�GPT-4는�사람과�비슷한�점수를�얻었다



2023년 7월 7일, GPT4 Code Interpreter 공개







챗GPT, 생성형AI 

주의(注意, caution)



챗GPT,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3번�시나리오는��
최윤식�박사가��
제시한�시나리오가�
아니다



챗GPT, 생성형AI 

능력(能力, ability)



미래예측 기법 수준



퓨처스 휠 기법 구사 능력 - 수준급











예측 시뮬레이션 수준

















미국 애리조나주립대(ASU)는 2016년부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적응학습(adaptive learning) 기술로 6

만5000명의 학생에게 수학, 생물학, 물리, 경제학 등 기초과목을 학습시킨다. 기초수학의 경우,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의 평

균 성적을 28% 향상시켰고, 생물학은 과목 탈락률을 20%에서 1.5%로 줄었고, 미시경제학 C 학점 미만의 비율은 38%에

서 11%로 감소시키는 성과를 냈다.  

적응학습(adaptive learning) 기술은 오토멘토(Auto Mentor)와 오토 튜터(Auto Tutor)와 같은 컴퓨터 알고리즘과 인공 

지능을 활용하여 현재의 학습자와 대화하면서 미래 학습자의 요구 사항도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오토 튜터(Auto Tutor)는 학생의 인지 상태나 대화 패턴, 표정, 자세 등을 컴퓨터 로봇이 인식하여 학생의 감정을 추적해

가며 즉 학생에게 적응해가며 대응하는 기술이다.

ChatGPT와 결합되면 적응학습 시너지



2023년 4월 18일, 충격적인 일이 하
나 발생했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 보리스 
엘닥센이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
드'에서 크리에이티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고도 수상을 거부했다.  

이유는 자신의 출품작이 "직접 찍은 
게 아니고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사
진"이었기 때문이다.  

보리스 엘닥센은 "생성 AI에게 명령어
를 입력해서 40번 이상 편집한 이미지
를 만들었다"고 고백하면서 "AI 기반 
이미지와 전통적인 사진 사이 관계에 
대해 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1] ZDNET Korea, 2023.04.19. 김미정, "사실은 AI로 생

성...독일 사진 작가, 수상 거부 해프닝”







출처) https://www.chatgpters.org/c/ai-image/chatgpt-feat-midjourney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강의)

Front-end 
Fine tuning 

최적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Few shot train, 숙지 

(Share Link 마켓)

Back-end 
Fine tuning

My 
DATA

API

LLM 
LangChain

Our 
DATAIndustry 

DATA

sLLM 
vertical

Transformer 

BERT / GPT

LLM�비즈니스�모델



Overview of LangChain Modules

by Chanin Nantasenamat 
https://blog.streamlit.io/langchain-tutorial-1-build-an-llm-powered-app-in-18-lines-of-code/



챗GPT, 생성형AI 

미래(未來, futures)



스탠포드 대학생들이 개발한 '리즈GPT'



2023.3.30일,'autoGPT' 등장

오토GPT는 사용자가 최종 목표를 설정해 주는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그 다음에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개입없이  스스로 프롬프트를 생성하
여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작업을 자동 수행한다. 깃허브와 트위터에서는 오토GPT로 앱을 개발하고, 스타트업 창업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의학과 의약품의 미래를 상상하라는 같은 복잡한 주제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모습이 공유되고 있다. 

AutoGPT



chatGPT → autoGPT → Jarvis(MS 프로젝트)



[교수 방식의 변혁 - '자연어 구사 인공지능' 학습코치 경쟁으로 전환]

조지아 공대 인공지능 여성 조교 '질 왓슨(Jill Watson)'

질 왓슨(Jill Watson)은 97% 정확도로 학생의 질문에 대답을 한다는 평가.

챗GPT 미국 SAT, 변호사, 의사 시험 등을 통과할 정도의 전문지식 획득

통합되는 미래가 온다



+ 감정 지식 + 가치

아주 약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아주 강한 인공지능

정보 +
현명함(Wise)

지능

자유의지

높은 뇌 이해력,기계력

인공 뇌(Artificial Brain)

“어질고 슬리롭고 사리에 밝음”

인간을 지배하는 인공지능은 “이기적 자유의지를 가진 마키나 사피엔스” 수준에서 가능 (21세기 말~22세기 초, 기술적 가능성 열릴 것)

인공지능구현 핵심역량 6가지 
1)컴퓨터 시각 (환경인식) 
2)자연어 처리 (인간과 소통) 
3)기계 학습 (패턴, 맥락화) 
4)지식 표현 (학습내용 저장) 
5)자동 추론 (논리적 확률적 예측) 
6)로봇 공학 (물체를 조작,이동)

강한 인공지능 구축 2가지 조건 
1)뇌 이해력 (커넥톰 완성, 신경공학 및 유전공학 발전,  
심리학 및 인지과학을 통해 뇌지도 메뉴얼 해석능력 증가) 
2)기계력 (마스터 알고리즘, 뇌를 모방한 시냅스칩 
컴퓨터성능 수천 배 증가)

뇌 모방 완성하려면.. 
1)뇌신경계 구조 
2)작동 원리 
3)인식 방법

개인의 생물학적 뇌에 있는 신피질의 패턴 인식기를 넘
어서는 인공 패턴인식기

[인공지능 발전 단계 예측]

현재 단계(21c초중반) 초거대 AI, General AI

가상 세계

VR,HI,헵틱 등 감각컨텐츠 
BigData 지식컨텐츠

IoT 
(현실세계 신경망)

로봇 
(몸)  

사회적관계

AI



연역 
(선험, 논리추론)

귀납 
(경험, 확률추론)

베이지추론

IBM 딥블루

IBM 왓슨

알파고 Zero알파고 Lee

GPT-3

범용 AI

강한 AI

[인공지능 분류 - 추론 기능 기준]



인간역량 분별력 전략수립력 통찰력

영성 영혼 개념 사후심판 개념 고차원 神개념

도덕성 강한 AI(선악판단) 아주 강한 AI(철학적 존재인식)

지성 General AI

이성 선험(a priori)

감성 육감(Sixth Sense)

[인공지능 분류 - 인간 역량 기준]

약한 AI

영장류(동물)

유물론적 인지 생명체



핵심 자율주행 수송장치



'개인용' 자율수송 장치 산업(Self-driving Transport Device)

IoT
(신경망)

로봇
(몸)

AI
(두뇌)

가상 세계
(컨텐츠 생태계)

보안
(생체인식,블록체인)

공간 비즈니스 (디스플레이 혁명)

미래 스마트폰은 자율수송장치의 개인화 Brain

Health Care Device(BT)

에너지(ET), 소재(NT) 혁명 Test bed

21c 중후반, 자율수송장치는 AI로봇화(AI Robot Device)

(신경계-실시간Data) (발견-LIDAR) (디스플레이 혁명) (AI 비서)(딥러닝,예측알고리즘,실시간Data+BigData,6G)

외부 
IoT 생태계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선박, 도심항공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 UAM),  
PAV(Personal Air Vehicle·개인용 비행체), 자율주행 바이크, 기타 모든 개인용 탈 것들







자율운항선 개념도(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통합사업단 제공) © 뉴스1



[2020년, 우버 플라잉 택시 서비스 '우버에어' 시범 운영 계획 발표]

[플라잉택시 '우버에어'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스카이포트 구상도]



개인용 자율주행 수송장치가 만드는 미래 
새로운 이동 방식

자동이동 

활동적 이동 

편하고 안전한 이동 

지형에 맞는 이동 

탑승객 인원, 연령, 취향에 맞는 이동 

특수 이동로를 통한 신속 주행 이동 

더 멀리 이동



미래 자동차 
단순한 운송 기계가 아니다. 

기술력을 가진 개인과 기업에게 최고의 공간 

부품, 신소재, 미래 디스플레이, 미래에너지,  
가상현실, 엔터테인먼트, 쇼핑, 물류, 교육 컨덴츠,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공학, IoT, 5G, Blockchain  

뇌신경공학, 바이오헬스케어, 나노공학 기술 등의 총집합이다.



미래 자동차 
창의력을 가진 개인과 기업에게 최고의 공간 

“앞으로 20년, 자동차가 최고의 창조적 공간” 

지난 10년, 스마트폰이 단일 디바이스로는 최고의 대중적이며 창조적 공간 

- 개인의 창의력 발산과 혁신기업을 태동시키는 창조적 공간.  

미래는 자동차가 최고의 창조적 공간이 될 것이다. 



자율주행 수송장치와 

첨단 디스플레이 산업의 시너지





메타버스 접속 방식 변화 - 로봇 자동차 디바이스



휴머노이드 

사이보그 

업무 로봇 

나노 로봇

AI로봇 산업



로봇 - 수송수단



로봇 - 연결수단



로봇 - 대리수단

정밀한 힘 제어가 가능한 네이버 로봇 팔 ‘앰비덱스’



로봇 - 대리수단 및 기타



미래, 로봇과 인간의 결합



미래, 나노 로봇



자율주행 수송장치, 인공지능 로봇과 

반도체 산업의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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